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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리핑

폴란드 정부가 지난 7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으로 사업 규모는 총 25조 

8,000억 원 수준이고 탄약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서

는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한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된다. 8월 18일부터 다음 달까지 본

계약에 해당하는 이행 계약을 체결, 구체적인 수량과 사업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

방부 장관은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기본계약 체결식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지상·공중 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간 K방산
40조 원 규모 방산 수출 예상

K2 ‘흑표’ 전차

길이 10.8m  중량 55t  항속거리 450km  승무원 3명

K9 155㎜ 자주포

길이 12m  최장 사거리 40km(신형탄 54km)  발사 속도 분당 최대 6발
수출국가 이집트, 호주 등 8개국(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 점유)

FA-50 경공격기

길이 13.1m 최고속도 마하 1.5 
기본 항속거리 1850km 수출국가 필리핀 등

수량 980대
규모 18조 원

사업완료 2034년

K2 전차

K2 Black Panther
K9 자주포

K9 Thunder
FA-50 경공격기

FA-50 Fighting Eagle

수량 670문
규모 4조 원

사업완료 2030년

수량 48대
규모 3.8조 원

사업완료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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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발효 시기 / GDP 대비(%)FTA 
한눈에

우리나라 경제영토(FTA 발효 18개 협정)
*58개국

경제영토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전 세계 GDP 대비

85%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2021년

유럽연합(EU)

미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유럽자유무역연합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일본

페루

칠레

호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한국

중미

중국

0.84%
튀르키예 2013년

17.99%
유럽연합(EU) 2011년

3.10%
인도 2010년

3.5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007년

싱가포르, 베트남 협정 포함

17.76%
중국 2015년

1.70%
호주 2014년

0.26%
뉴질랜드 2015년

2.12%
캐나다 2015년

3.56%
영국 2021년

1.92%
한국

24.16%
미국 2012년

0.32%
콜롬비아 2016년

0.24%
페루 2011년

0.35%
칠레 2004년

1.35%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6년

0.20%
중미 2019~2021년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2019)
엘살바도르(2020), 파나마(2021)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fta.go.kr tradenavi.or.kr 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okfta.kita.net exportcenter.go.kr

바로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2022년

30.52%

표 3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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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년 만에 ‘제주포럼’을 개최했다. 1974년 시작된 제주포럼은 매년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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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도 자발적 탄소중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글

로벌 공급망을 통해 국내 산업에도 영향이 확대되는 모양새

다. 전 세계 통상 협상에서도 탈탄소는 빠지지 않는 핵심 이

슈가 됐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인 탄소국경세의 전 세계적 도입

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의회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

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고 강조할 만큼 탈탄소를 다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탄소중립 정책의 도입이 전 세계 각국의 생산 및 

교역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높은 탄소집

약산업 비중으로 인해 충격이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저탄소·탈

탄소 기술발전을 동반하는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이 탄소중립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탈탄소 기술

발전과 탄소감축 노력을 동시에 이행하는 그린뉴딜이 각국의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탄소중립

keyword 
4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은 리

쇼어링 정책(세계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다시 불러들

이는 것)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

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한 것을 시

작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개선, 국가안보 강화를 위

해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

급망 복원력 향상의 일환으로 가속화하는 추세다. 국가안보

와 공급망 강화에 긴요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중심

으로 보조금 지급, 세제개혁 등의 방식으로 리쇼어링 지원을 

확대 중이다. 리쇼어링 외에도 자국에서 가까운 나라로 이전

하는 니어쇼어링과 중국 외 저비용 생산국으로의 생산기지 이

전을 병행 추진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산업생태계 강

화에 따른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대외불균형 완화 등 긍정

적 영향이 기대된다. 그러나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확대 및 경제블록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

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리쇼어링 증가 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최종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리쇼어링 확대는 미·중(G2)분쟁 

이후의 경제블록화 양상을 더욱 심화시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리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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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h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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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기

키워드로 읽는 세계경제 재편 이슈 
전쟁과 인플레이션, 자원의 힘이 결합하면 세계경제는 어김없이 요동쳤다. 2022년 현재 세계는 전쟁, 인플레이션, 

자원 등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상태다. 코로나발 봉쇄조치 및 무역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협력에 기반을 둔 잘 짜인 세계질서가 붕괴되면서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을 불러왔다. 전 세계의 블록화 현상이 가속되고 반도체 공급망 동맹, 미국의 리쇼어링, 

에너지와 식량 위기의 공습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합 위기가 불러온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을 4개의 키워드로 살펴보자. 

keyword 
1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에 나서면서 에너지 위기도 현실화되

고 있다. 겨울에도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난이 계속될 경우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일본 등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유럽 국가에까지 에너지 위

기가 전이될 수 있다. 이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세계 

식량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러·우 사태 이

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거렸고, 식량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천연가

스 가격과 비료 가격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작물 가공을 

위한 설비에 사용되는 전력비용, 농기구 운전과 수송에 쓰이

는 석유 등도 모두 식량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

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

한 세계 각국의 공동노력은 국제통상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

하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 위기

keyword 
2

미·중 갈등 심화, 팬데믹 확산 등으로 무역안보가 부각되면서 

각국은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

에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있다. 미국은 최근 상·하원

에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켰다.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에만 

527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

리는 게 주 목적인데 반도체산업의 핵심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에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반도

체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가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 무대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숙제

를 떠안게 됐다. 

반도체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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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고 있다. 개별적인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

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야기하는, 이른바 ‘퍼펙

트 스톰’1)이 우려된다. 향후 글로벌 질서가 안정

을 찾더라도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전

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대한 전환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물론 기업도 예측할 수 있

는 리스크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까

지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잘 준비하는 국가

는 이후 상대적 국력 변화에 따라 부상할 수 있

으므로 퍼펙트 스톰을 기회로 활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퍼펙트 스톰 속 

통상질서 재편의 방향성    

현재의 통상질서 재편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

려된다. 냉전 종식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세계

화라는 바벨탑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

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GATT 21조 국가안보 예외 규정2)은 임의적으로 

남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높

아진 가운데 배타적 비자유주의 통상질서는 경

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피

해는 특정국가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에도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업활동, 기

술개발, 금융자본, 인력양성 등에서 경쟁 상대국

의 기업과 기술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는 첨단기

술 분야가 가지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플랫폼을 먼저 쟁취한 행위자가 정

보를 독점하는 플랫폼 효과를 누리고, 첫 진입

자는 후발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합

리한 제도나 비효율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번 자리매김하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잠김 

효과가 발생하게 돼 선발 행위자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 디지털 분야는 호환성과 상호 운

용성을 가지고 있어 잠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고 있기에 미국의 견제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전에서 승

리할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반도체 협의체를 제안한 데도 

비슷한 배경이 있다.

글로벌 통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

1) 퍼펙트 스톰 
Perfect Storm
따로 떼놓고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라도 다른 
기상조건과 맞물리면 엄청난 
피해를 낳는 ‘괴물 폭풍’이 된다. 
여기에 빗대 경제 분야에서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생기는 파괴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일컫는다.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 조항
GATT 21조는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해 수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 
부합 여부와 관련해 재량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호한 형태의 규범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1% 급등해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지수 상승의 반 이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2021년 5월 2022년 2월8월 11월 4월 5월 6월

5.0 5.3

6.8

7.9
8.3 8.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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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따른 석탄, 원자

력 비중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

중 확대, 인플레이션에 이어 글로벌 저성장(혹은 

침체) 국면 돌입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을 

깊이 보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8월 4일 국회를 방문했다. 양국 의장은 공동 발표문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엄청난 지각변동 중이

다. 신냉전적 기류 조성,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

니스의 분리 불가, 세계화의 퇴조와 글로벌 공급

망 및 가치사슬 재편, 프렌드쇼어링, 에너지·식

량·원자재 수급 불안 및 무역안보 중요성 부각,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지각변동
통상질서의 재편 방향은?
2022년 상반기 한국의 무역수지는 역사상 최대 적자인 103억 달러로 집계됐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리오프닝으로 기대감에 찼던 글로벌 경제는 중국 봉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공급망 불안정과 주요 경제권역의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분간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중 갈등을 비롯해 무역안보 강화와 함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무역 지형의 변화는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글 이상준 국민대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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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러·우 사태는 광물자원 및 식량확보 등 

여타 무역안보 이슈의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있

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신

소재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식량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농업혁명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전

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네온, 크립톤, 

제논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와 희토

류를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과 니켈의 주요 공급국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네온의 28%, 제논의 

49.1%, 크립톤의 48%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로부터 수입했고 팔라듐의 32%, 페로티타늄의 

53%, 페로실리콘의 34.6%를 러시아로부터 수

입했다. 한국의 미래 산업에 필요한 주요 원자

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

도록 무역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불안정과 주요 경제권역의 

성장세 둔화 상황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표준 경쟁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

된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은 가치사슬에서 이

익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며 국제표

준을 결정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가치

사슬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첨단기술 분야는 한번 벌어진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주저앉혀 격차를 늘리는 쪽으로 진행

될 것이다. 디지털 분야의 연계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중국 시

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애플은 중국 내 사업을 위해 2016년 중국

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역시 중국 상하이에 

주요 원자재 공급 구조

구분 비고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14.9%) 러시아(13.0%) 사우디아라비아(12.4%) 캐나다(5.5%) 이라크(5.4%)

미국(23.8%) 러시아(16.8%) 이란(5.9%) 중국(4.4%) 캐나다(4.4%)

중국(50.6%) 인도(9.2%) 인도네시아(7.4%) 호주(6.6%) 미국(6.4%) 러시아(5.3%)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석탄

미국(31.8%) 브라질(21.5%) 아르헨티나(19.5%) 우크라이나(13.8%) EU(2.5%)

EU(18.5%) 러시아(15.8%) 호주(13.5%) 미국(13.5%) 우크라이나(9.8%)
곡물

옥수수

소맥

칠레(27.8%) 페루(10.4%) 중국(8.3%) 콩고(7.8%) 미국(5.8%) 러시아(3.9%)

중국(57.0%) 러시아(5.6%) 인도(5.5%) 캐나다(4.8%) UAE(3.9%)

인도네시아(30.7%) 필리핀(13.3%) 러시아(11.3%) 뉴칼레도니아(8.0%) 호주(6.7%)

비철
금속

구리

알루미늄

우크라이나(70.0%)

러시아·우크라이나(80.0%)
희귀가스

네온

크립톤

니켈

러시아(42.9%) 남아공(33.9%) 캐나다(9.2%) 미국(6.7%) 짐바브웨(6.0%)팔라듐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원자재 공급 구조 분석 및 가격 상승의 영향’(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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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쟁 구도는 어느 진영의 기술이 국제표

준으로 채택될 것인지와 연관된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채택할 경우 국제표준을 누가 선점하는

지에 따라 이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러·우 사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

즈니스의 분리가 어렵게 됐다. 서방의 강력한 대

러 제재는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오히려 

서방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러 에너지 의존

도가 높은 유럽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러시아

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북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미

국과 유럽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러·우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지정학적 갈등 요

인으로 인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불신은 쉽

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이전처럼 편하게 늘리지 못하고 

북아프리카, 중동, 북미 등 다른 지역에서 에너

지 수입을 늘릴 것이다. 러시아 역시 유럽 중심

의 에너지 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바꾸

려고 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석유

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은 자국산 에너지 

자원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동시에 자국의 안보 

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와 협

력을 모색할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도 포

함돼 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셰일가스 생산을 

늘리고 국제적으로 이란 핵 협상, 베네수엘라 제

재 완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

데믹 이후 부상하고 있는 투자기준인 환경·사

회·지배구조(ESG)로 인해 미국 내 셰일가스 개

발에 새로운 자본유입이 쉽지 않다. 이처럼 에너

지 주요 공급국과 수요국은 각자의 셈법에 따라 

러·우 사태 이후 변화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구도에 맞춰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기준 자료: S&P글로벌

러시아산 원유·가스 주요 수입국 현황

OECD, 유럽

48% 

OECD 유럽

72% 

493만 

배럴/일
(하루당 배럴)

8.46 TCF 
(Trillion Cubic Feet
1TCF = 2400만t)

아시아

42% 

중국, 한국, 
일본 등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튀르키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영국, 헝가리 등

아시아

11% 중국, 한국, 일본 등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미국

1% 

유라시아·비OECD 회원 유럽국

9%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비OECD 
회원 유럽국

17%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원유 천연가스



tongsangnews.kr        /        13 

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야말4)과 사할

린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하고 있다. 일

본 정부는 이미 진출한 러시아 에너지프로젝트

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으로

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 

이전까지 탄소배출이 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

다. 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려면 탄소중립을 위

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궁

극의 에너지원인 인공태양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사태로 국가 간 협력뿐 

아니라 국제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있지만 그간 

축적한 연결성을 무 자르듯이 한순간에 나눌 수

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 한국 경제가 여러 위기

를 딛고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의 첨단기

술과 금융자본, 신흥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균형 

있게 활용한 덕분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NATO),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5), 상하이협력기구(SCO)6)도 양 

진영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서로의 부족함

을 채울 수 없다. 

이미 세계경제는 팬데믹 침체를 막기 위해 풀

었던 통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과 연관되면

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제조업의 재

고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침체가 예상되고 있

다. 또한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니스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지

면서 세계경제는 성장과 혁신의 정체를 염려하

고 있다.  

세계는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역질서가 구축될 것이다. WTO

로 대표되는 다자규범이 약화한 교역질서에 대

비해야 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

벌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 주

요 국가들의 공통 과제가 됐다. 국제통상질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글로벌 에너지 및 광물자원 공급망이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통상 

프레임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

들어나가야 하며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정

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 야말 프로젝트
Yamal Project
2014년 시작된 것으로 러시아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에 
매장된 천연가스전을 개발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사업. 야말반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 전체의 80%, 
전 세계의 17%에 해당한다.

5) 브릭스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신흥경제 5개국을 일컫는다. 
2011년 남아공이 포함되면서 
BRICs에서 BRICS가 됐다.

6) 상하이 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9개국이 
가입된 유라시아 지역 안보 및 
경제 협력체. 

지난 6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브릭스 비즈니스포럼.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BRICS) 독자 경제권에 대한 계획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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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테

슬라는 웨이보 공식계정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

되는 차량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중국 내

에 저장된다”고 밝혔다.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

부가 기업이 가진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자 테슬

라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

정한 정도의 상호의존성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디커플링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즉 경쟁기업을 밀어내면서 성벽을 쌓

아가는 분야도 있겠지만 협력하는 분야도 존재

하는 중층적 구조를 가질 것이다. 겉으로는 배

제하는 모습을 보여도 실제로는 선별적으로 진

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

슬의 재편은 글로벌화의 퇴조라기보다는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가치사슬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 및 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

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표준

은 교역증대와 무역자유화의 기반이었다. 국제

표준과 국가표준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무역증대 및 경제통합

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WTO TBT협

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3)은 각 국가의 기술규정과 표준이 국제무

역에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가표준(기술규정 

포함)을 제·개정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이

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은 정보제

공 기능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상거래 행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탐색비용(search cost)과 

측정비용(measurement cost)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이를 탐지하고 인식하며 대

응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기업과 연계해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참여 시 생존의 관

점에서 균형을 갖춘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에너

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와 연동된 상품의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수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에너지 수

요 관리, 에너지 믹스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도 모색해야 한다. 러·우 사태가 어떤 식

으로 종식되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재편

될 것이며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격차

는 벌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일본은 대러 제재

3) WTO TBT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WTO 
협정의 부속서 중 하나로 채택된 
TBT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지난 6월 26일 독일 남부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G7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만든 
선진국 모임이지만 러·우 사태 이후 촉발된 복합위기 대처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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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에 의존하는 요소 투입형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노동·토

지·자본 등 생산요소가 투입

되면 어느 수준 이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중국은 

미국 자본에 힘입어 지난 30년

간 세계 제조기지로 등극했

다. 미국의 경우 전체 무역수

지 적자의 80~90%가 중국에

서 발생한다. 근래에 와서는 

반도체 부품 수급난으로 GM

이나 포드 등 주요 기업이 큰 

타격을 입자 미국은 크게 당황

한 듯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제통상 문제를 

안보 이슈로 보게 된 것이다. 

결국 프렌드쇼어링은 세계시

장에서 미국의 주력 산업이 타

격을 받지 않도록 공급선을 다변화하

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수출산업으로 크게 성

장하는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을 취해왔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독일을 견제

통상 키워드로 풀어보는 통상 전문가들의 지상 대담

#프렌드쇼어링과 무역안보
정기창 외국변호사 프렌드쇼어링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지난해 11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구체화된 내용이다. 여기에

는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 의지를 고스란히 담

고 있다. 이전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리쇼어링

(reshoring)’을 거쳐 결국 우호적인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구

축하려는 프렌드쇼어링까지 온 것이다. 미국의 최근 국제통

상 정책의 방향을 보면 안보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로 오면서 프렌드쇼어링으로 구체화되는 양

상이다. 결국 프렌드쇼어링은 국제사회가 미·중 간 신냉전 

체제에 들어서고 공급망을 안보 이슈로 보게 되면서 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나타난 개념이다. 국제

통상에 안보적 요소가 본격적으로 개입된 것은 트럼프 대통

령 때부터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대국 수출입에 대

해서 제한조치를 취한다고는 했으나 이는 사실상 러스트벨

트(Rust Belt: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의 경제 부흥을 위한 

보호주의로 인식됐다. 다만 당시에는 공급망이 크게 부각되

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글로벌 공급망을 안보 이

슈로 보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탄력성(resilience) 보고서를 발

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으로 촉발된 신냉전 체제가 프렌

드쇼어링의 직접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러·우 사태가 발생하면

서 현 상황이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희권 부연구위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 조류라 해야 할까, 값싼 

토론 제시어 

대담자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경희권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프렌드쇼어링과 무역안보#1 미국 역내 중심의 공급망 재편#2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대응#3

         프렌드쇼어링은 세계시장

에서 미국의 주력 산업이 타격받

지 않도록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으며, 최

근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함에 따

라 동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더욱 공을 들이는 형국이다.

러스트 벨트(Rust Belt)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 1870년대 이후 100년간 
미국 산업을 주도한 공장(factory) 
지대였으나 1970년대 이후 쇠락하면서 
‘공장설비에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러스트 벨트라 불린다. 
동부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와 중북부 주들을 일컫는다.

14        /        August  2022

프렌드쇼어링 앞세운 글로벌 공급망 연대 전략

미국 주도의 신경제협력체제 구축방향과 전망
미국이 동맹국 간 협력으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려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무역 질서 재편 움직임이 통상환경과 세계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고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진행 김광균 기자    사진 박충렬 

키워드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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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협정(CPTPP)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IPEF는 기존 국제통상 협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

의 아·태 지역 협력체를 도모하면서 산업적인 연계를 강

화하고 공급망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

히 미국은 보조금 규율을 강화하면서 자유주의적 동맹국 

간 블록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블록 형성으

로 인해 인플레이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지만 미국

은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없다

면 프렌드쇼어링 구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대응 
정기창 외국변호사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도체 협의체 제안

을 두고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

는 협의체 결성 제안에 대해서는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경제에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체

제로 재편되는 전환의 시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이상 기업들도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통상과 안보

를 포함한 국제 정세 이슈를 항상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수출통제, 

경제제재는 물론 공급망까지 안보 요소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외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가져

야 할 때다.      

경희권 부연구위원 공급망 이슈

가 중요해진 건 일본이 한국

에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부

터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때부터 이미 대응을 시작

했고, 많은 기업이 중국의 노

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

공장을 베트남 등 동남아시

아 국가로 옮겼다. 프렌드쇼

어링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시

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곳

도 있다. 다만 다변화를 하기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

견기업, 특수 업종들에 대해

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나 대응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 시장은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을 취한 국가들

이 미국과 유럽에 상품을 파는 구조

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더 이상 저임

금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루이스 전환점’을 지나면 기업들은 성

장동력으로 삼을 만한 다른 곳을 찾

아 떠나게 된다. 현재 기업들의 생산기

지도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다른 곳으

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인도 및 아세

안(ASEAN) 국가들에 대한 정보수

집 역량을 키워나가며 선제적 대응 전

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이상 

기업들도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

서 국제 정세와 통상, 안보 이슈

를 항상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인프라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021년 11월 5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낙후된 미국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다. 
최대 10년에 걸쳐 1조2,000억 달러
(약 1,413조 원)를 투입해 주요 도로 및 
교량, 철도, 항만, 인터넷망, 상하수도, 
전기차 충전소 등 거의 모든 공공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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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1987년 루브르 합의를 했

다. 이들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

미권이 만들어간 국제통상질서에 어

느 정도 순응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함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더욱 공을 들이는 형국이라고 본다. 

#미국 역내 중심의  

공급망 재편 
경희권 부연구위원 미국이 추진하는 프

렌드쇼어링의 핵심은 역시 반

도체산업이다. 희한한 것은 

지난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협력 의지를 보였는데, 

그 직후 미국 상무장관이 다

보스포럼(WEF)에 참석해 프

렌드쇼어링이 아닌 미국에 직

접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는 점이다. 결국 미국이 추구

하는 프렌드쇼어링의 목적은 

자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또한 자

동차산업의 공급망 재구성에

도 힘을 쏟고 있다. 미래차의 

경우 전동화가 핵심인데 미

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배터리 원산지 규정을 강화했다. 

미국에 차를 수출하는 완성차 업체들

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조달하지 

않고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

류 등 원재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의회를 통

과한 ‘인프라법’ 예산을 통해 배터리 재료 정제시설을 확

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

구성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주요국 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결

국 안보적 측면에서 어느 나라와 협력할 것인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시

간을 두고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로선 신

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기창 외국변호사 국제통상 환경에서 미국이 프렌드쇼어

링을 구축하려면 ‘프렌드’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과는 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

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IPEF는 아직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

하는 단계에 있는 듯하다. IPEF의 출범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을 탈퇴하면서 아·태 지역에 미국이 가입한 국제통상 협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

        미국의 반도체 협의체 참여 

제안을 두고 참여를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는 전환의 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2018년 10월 1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합의한 협정으로 
‘신(新)나프타’로도 불린다. 자동차 
역내 부품 비율 상향, 자동차 노동자 
임금 인상,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도입할 경우 무관세 쿼터제를 도입할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달의 이슈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기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3
탄소 규제가 각국의 미래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가 지난 6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무역 파트너의 제조업 탄소중립을 요구할 도구를 갖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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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리쇼어링 지원정책4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현 55%에서 2029년까지 75%로 높인다고 밝히면서 리쇼어링은 가속되고 있다. 

자료:�리쇼어링�이니셔티브,�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법인세율�38%에서�28%로,�다시�21%로�인하
•�공장�이전비용�20%�지원

 독일 
•�법인세율�26.4%에서�25.8%로�인하
•�연구개발�보조금�지원

 일본
•�법인세율�30%에서�23.4%로�인하
•�도쿄,�오사카�등�대도시�연구개발비�지원

 영국
•�법인세율�30%에서�19%로�인하
•�법인세율�17%�인하하는�방안�추진

탄소중립

대표정책

예산

특징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2050년(2030년�55%�감축)

그린딜

1조�유로�이상�
(2030년까지)

•정책연계�강조
•지속가능�금융
•공정전환�지원
•디지털화�추진
•배터리�자립�추진
•탄소국경세�도입

2050년

청정에너지

�2조�달러(2030년까지)�

•인프라�투자
•친환경차�확대
•�화석연료�규제�
(보조금�철폐)

•연구개발�강화
•탄소국경세�도입

2060년

제로탄소�중국

-

•소극적�→�적극적
•공기업�주도
•�교통수송�중심�
(신에너지차)

•기술혁신�가속화
•탄소배출제�시행

2050년

그린성장전략

2조�엔(2030년까지)�

•�신재생(50�→�60%,�
해상풍력�강조)

•암모니아�발전
•수소활용�확대
•�친환경차�확대�
(배터리�공급망)

2050년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전략

42.7조�원(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효율화�
(스마트그리드)

•그린�모빌리티
•�유망산업�육성�및�
산업경쟁력�강화

자료:�한국무역협회

연도별 리쇼어링 기업 수 (단위:�개)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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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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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844

26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미국

연도

(추정치)

최근 한국을 둘러싼 경제 및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금리인상, 주요국의 원자재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정리하기

러·우 사태 이후 에너지 및 식량 위기1
지난 2월 러·우 사태 발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전방위적인 대러 제재를 시작하자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 삼아 대러 에너지 의존

도가 높은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러·우 사태 이후 곡물의 수확량 감소, 공급망 단절 등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

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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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2021년 1월  
국회 통과, 8월 시행

���-첨단기술�보호�및�인력�보호
���-�기술수출�및�인수합병�시��

정부�승인
���-최대�20%�세액�공제

한국� 미국� EU� 중국

•�527억 달러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안 
상·하원 통과

•�15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지원법안 추진

•유럽 반도체 지원법 추진
���-�2030년까지�유럽�내�반도체�

생산�점유율�20%로�확대
���-�민간�및�공공에서�430억�유로�

이상�투자�유도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비전 목표 발표

���-�집적회로�설계,�중점�장비와�고순수�
표적재�등�핵심�소재�연구개발�강화

���-�반도체�설계�기업�등을�대상으로�
소득세�감면�혜택

자료:�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러시아��▒�우크라이나��▒�합계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정책2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성장했다.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가 국가안보로 직결되면서 미국, EU 등 반도체 

주요국들은 자국 안에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자료:�유럽에너지규제위원회(ACER),�스타티스타�등

영국�

스페인
튀르키예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벨라루스

체코

노르웨이

불가리아

77

독일

49

이탈리아

46

폴란드

40

네덜란드

11프랑스

24 라트비아

93

핀란드

94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2020년�기준,�단위:�%)

(가스�공급량�중�
러시아산�비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세계시장 점유율 
(2018~2020년�기준,�단위:�%)

해바라기유 밀 보리 옥수수

23.1 24.1
14.2 2.1

72.7

10.0

34.1

12.6

26.8

15.3

17.4
49.6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이 
미국을 WTO에 제소(협의절차 요청)

패널 구성 최종 상소심 판정 회람
(미국 패소)

1995.1 1997.21996.10 1997.4 1998.5 1998.10

새우-바다거북 분쟁
(DS58)

WTO 출범 패널 설치
패널 1심 판정 회람
(미국 패소)

자료: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김승호, 법영사) 및 인터넷 자료.

생활 속 국제 통상 판례 이야기

여부까지 가기 전에 전문 위반으로 1심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다. 

상소기구 2심은 이러한 패널의 접근법을 지적하며 (b), (g)항

에 대한 검토가 전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주장대로 바다거북이 (g)항에 해당하는 유한한 천연

자원이라고 확인했고, 미국의 조치 역시 그 보호를 위한 것이

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문에 대한 검토 결과, 미국의 조치

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사실상 수출국들의 미국 기준에 대

한 종속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봤다. 미국의 바다거북 보호 노

력이 다자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종합적으

로 미국의 조치는 부당한 차별로 판단됐다.

많은 비판을 동반한 판례

WTO의 이러한 판결은 환경보호단체의 수많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자유무역’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월했다고 봤던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경

제와 환경이라는 두 개의 가치 양립이 이토록 어렵다. ‘경제발

전’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분쟁 당시와 비교해 20여 년 이상이 지나 수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뤄낸 오늘날 당시보다 합리적인 가격

과 효율적인 어획도구로의 진화를 통해 새우는 잡고 바다거

북은 보호하는 식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조금은 더 가능하

지 않을까? 

1)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략)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India, Malaysia, Pakistan, Thailand vs. US - Shrimp 사건 
자료: 국제법·통상법 해설 포털(https://disputeca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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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국도 인정했다. 다

만 미국은 자국 결정이 GATT 제20조 (b), 

(g)항에 의거해 동물 생명 보호, 유한 천연

자원 보전조치로 예외적 정당화가 가능하다

고 봤다.

1심 패널은 제20조의 이층(two-tier)구조

에 대해 ①우선 조항 맨 위 전문(chapeau)1)

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전문 위반

이 아닌 경우 더 나아가 ②하부 (b), (g)항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패널은 

전문에 따른 자유무역에 대한 제20조상 예

외적 차별이 ‘다자무역체제에 위협을 가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데 미국 조치

는 타 국가들의 유사 조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다자무역체제에 위협이 될 것으

로 판단했다. (b), (g)항을 통한 예외성 인정 

WTO 패널: WTO 무역분쟁 해소 절차의 2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다. 통상분쟁 사안이 WTO에 제소되면 
양 당사국은 1단계로 60일간 협의를 진행한다. 양자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①새우-바다거북 분쟁
‘경제’와 ‘환경’은 그 우위를 가리기 쉽지 않고 모두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 가치의 동시 추구 등 양립이 어렵다는 

맹점 역시 일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정 부분 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할 것이다. ‘가치충돌의 딜레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례를 살펴본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WTO(1995년 출범)는 경제기구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WTO협정 관리, 통상협상 및 분쟁 지원 등으로 기구의 기능

을 정리한다. 국제적 환경협력을 위한 유엔환경계획(UNEP)

이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기금(WWF) 등과

는 차이가 분명하다. 이는 WTO의 전신인 GATT(1948년 발

효)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특히 GATT의 출범 배

경에는 제1·2차 세계대전과 전간기(戰間其) 대공황을 거치

는 과정에서 득세했던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협정(GATT)과 

기구(WTO)의 최고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GATT와 WTO 모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해

온 것에 비해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규범이나 

합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GATT·WTO에서 환경 관련 

내용은 극히 일부인데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예외 조항

(GATT 제20조), WTO 마라케시 협정 서문, WTO 무역환경

위원회(CTE), 그리고 최근의 수산보조금협정 정도다. 

새우를 잡는데 바다거북이 잡히다

미국은 큰 시장이라 모든 국가에게 대미 수출은 중요하다. 

대미수출 제한이나 금지는 곧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그런 

미국이 바다거북 보호를 이유로 새우 금수조치를 내렸었다.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종으로 CITES라는 국제협약하에 보

호를 받고 있었다. 미국은 자국법을 통해 어선의 바다거북탈

출장치(TED)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이후 추가입법을 통해 

판례로 보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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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포획 과정에서 바다거북에 영향을 미

치면 특별한 경우 외엔 그렇게 잡힌 새우 수

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새우잡이 과정에서 

혼획(bycatch)에 희생되는 바다거북을 보

호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성격의 정책

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보호무역’ 성격으

로 ‘자유무역’의 ‘경제적 가치’에 반한다며 인

도와 말레이시아, 태국과 파키스탄은 WTO

에 미국을 제소한다.

멸종위기종 보호는 

자유무역의 예외로 인정될까?

인도 등 제소국들은 미국의 조치가 인위적 

수입량 제한에 해당해 WTO협정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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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관세분석 전문가들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나요?. 

임  현재 국제무역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

으며, 특히 협정 체결국 간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HS코

드 부여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HS코드는 6단위까지는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 수출입국에서도 HS코드가 동일하다는 의

미입니다. 오늘날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관세분석기술 업무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

제통일상품분류체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인 HS코드에 따라 FTA 활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세분

석 전문가의 HS코드 결정을 위한 정밀분석은 기업의 FTA 활용 계획 수립 

및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통  관세분석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임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육안상으로 확인하기 힘든 물품

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HS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이 분류됩니다. 여기서 제1701.1호에는 조당이 

분류가 되며 기본세율이 3%이고 편광도수가 99.5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

지만 제1701.99호는 그 밖에 기타(정제된 조당)로 분류되는 것은 편광도

수가 99.5 이상으로 세율이 30%입니다. 이처럼 육안상으로 구분이 힘든 

경우 정밀한 분석을 통해 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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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숨은 고수’ 소개

관세분석 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인터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지면에서 못다 한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관세청에 입사함으로써 관세분석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 

주로 화공, 화학, 고분자, 식품 관련 전공자가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며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식품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❶ 전문성이 중요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 분석 업무는 다양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바탕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❷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업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상품학 및 품목 분류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다. 

❸ 자부심은 필수

관세분석 전문가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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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은 농수축산물에서 가공식품류, 섬유, 철강까지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 

관세분석 전문가는 이처럼 방대한 수출입물품을 분석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고 위해물품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분석기술을 선도하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관세분석 전문가의 활약을 임근식 관세분석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았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세계가 인정한 분석 능력, 
FTA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중앙관세분석소 임근식 관세분석 전문가

통  관세분석 전문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임  관세분석 관련 공업직으로, 관세청 직속기관인 중앙관세

분석소와 전국 6곳의 분석실에서 총 115명이 일하고 있습니

다. 주요 업무로는 먼저 수출입물품의 성분, 규격,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정밀분석한 뒤 품목분류 분석 업무를 합니다. 이

를 통해 HS코드를 분류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세와 적정한 통

관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불법의약품, 마약류 등의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  중앙관세분석소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임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마약류 및 원산지 판별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 1961년 재무부 산하에 감정분석소

로 출범한 이래 1980년 중앙관세분석소로 승격하며 무결점 분

석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온

라인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위해물품 불법반입이 증대하기 때문

에 위해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이 갈수록 중요해지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신 분석장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등 관세국경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협

하는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있

습니다. 또한 우리 분석소는 지난 2018년 6월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석소(WCO AP RCL)로 지정돼 세계 각국

의 분석업무 지원, 능력배양,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WCO 회원

국의 국제 분석업무 역량강화 및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숨고 가이드



tongsangnews.kr        /        25 

리튬이온전지(66.1%)와 광전성 반도체디바이스 및 발광다

이오드(LED)(66.6%)다. 한편 일본의 광공업제품 중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휴대폰 94.1%, 개인컴퓨터

(PC) 63.4%로 나타났다. 광공업제품의 수출액 대비 수입

액을 의미하는 ‘국내대체가능도’ 역시 휴대폰 114.83배, PC 

8.83배로 다른 품목에 비해 ‘유사시’ 일본 국내에서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휴대폰과 

PC를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만 가치사

슬 관점에서 휴대폰과 PC는 중간단계(midstream)의 조립

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류단계(upstream)의 제품설계나 

디자인, 하류단계(downstream)의 판매나 사후서비스

(AS)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다. 다시 말해 일본 기업이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해외 생산거점으로 선호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내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이 중시하고 있는 제조비용 등 제반 기업환경과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 혹은 지정학적 리스

크 간에 일종의 ‘인식의 간극’이 뚜렷한 지점이다.  

통상대응, 경제안전보장 강화로 표출

일본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증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상대응은 경제안전보장 강화로 나타났다. 경제안전보장 

개념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2017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중 대립 속에서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공급망 강화를 통한 경제안

전보장이 핵심 통상정책으로 부상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리쇼어링(제조

업의 본국 회귀) 정책은 공급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

안전보장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경제

산업성의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

사업(JETRO 위탁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일본 기업 국내

회귀 지원사업에는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2,200억 

엔, 제3차 추경예산에서 2,108억 엔이 투입됐다. 그 결과 

반도체, 화학, 자동차부품, 배터리, 전자부품, 항공기엔진

부품, 정보통신기기, 희토류 등 다양한 업종의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본국으로 리쇼어링했다. 중국 소재 일본 기업의 

아세안 등지로의 생산설비 이전을 지원하는 JETRO 위탁

사업에는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235억 엔, 제3차 추

경예산에서 116억7,000만 엔이 투입됐다. 그 결과 총 60개 

일본 기업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

안 지역으로 설비를 이전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책 중 여론의 지대한 관심을 끈 것

은 반도체 전략이다. 반도체산업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위기의

주요국의 통상 이슈 전문가 칼럼

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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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책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가운데, 2017년 이후 심화된 

미·중 갈등과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 사태 이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상대응 전략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내지 지경학적 리스크는 많은 부분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높은 중간재 대중 의존도는 일본의 주요 통상 리스크다. 

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사진 한경DB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경제규

모가 일본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중간재 대(對)중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미국

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에도 마찬가

지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이라 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

과 자동차의 대중 수출 합계액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對)중 수입의존도, 공급망 리스크로 인식

일본 정부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특정 국

가에 대한 생산거점의 집중이 초래할 공급망 단절 리스크

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고 경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이 지난 6월 발행한 <통상백서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50%를 넘는 주요 품목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1년 10월 27일 화상으로 열린 일·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와 공급망 강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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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 내 경제반 설

치 이후, 다소 난맥상을 보였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

책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가 경제안전보장추진실 신설 

이후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그 과정에서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는 2021년 10월부터 ‘경제안전보장 

담당 내각부 특명담당 대신’을 맡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

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男) 신임 총리가 내각부 내에 경제안전보장을 담당하

는 소위 무임소 장관직을 신설하고 고바야시 다카유키를 임명했다.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은 2020년 6월 당시 자민당 정

조회장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조회 산하에 설치한 신국제질서

창조전략본부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

략본부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 경제안전보장 개념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16년부터 근 1년간 아베 내각에서 방위성 정무관

을 역임한 경험이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총괄하는 밑거름이 된 것으

로 보인다.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은 현재 기시다 

내각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사

실상 주도하고 있다. 지난 5월 경제안전보장추

진법 추진 과정에서 설치된 내각관방 산하 민

간 자문회의를 이끌었고, 8월 1일 공식 출범한 

내각부 내 ‘경제안전보장추진실’ 설치 문제도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이 주도했다. 

경제안전보장 담당 내각부 특명담당 대신 
일본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통상을 이끄는 사람들

t r a d e   n e g o t i a t o r  

J a Pa n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경제안전보장 담당 내각부 특명담당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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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4일,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새 내각을 구성했다. 사진 맨 뒷줄 왼쪽이 신설 경제안보담당상에 임명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방위성 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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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투영되어 있다. 2021년 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

도체 전략’은 반도체 제조 기반의 국내 거점 강화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R&D)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

정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기반의 국내 거점 강화 전략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신설이라는 성

과를 거두었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강화 전략 역

시 2021년 11월, TSMC의 ‘Japan 3D IC 연구개발센터’ 설

립을 이끌어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관련 3개 기금 설치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는 2021년 12월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에 6,170억 엔 규모로 설치한 ‘첨단 반

도체의 국내 생산기반 정비기금’이다. 이 기금은 ‘5G 촉진법’

(2022년 3월 시행)이 정한 기준에 맞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 

기반 정비에 대해 필요 자금의 최대 절반을 보조한다.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이 기금을 활용한 첫 번째 정부

보조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470억 엔 규모의 

‘일본 국내 반도체 공장 설비 교체·증설’ 기금이다. 보조금

액은 설비투자액의 3분의 1, 최대 150억 엔이다. 일본 국내

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키옥시아와 마이크론테크놀로

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셋째는 ‘5G 정보시스템 

관련 R&D 지원기금’이다. 2021년 5월 TSMC 3D IC 연구개

발센터가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일본 정부의 보조금

은 총 사업비 370억 엔 중 절반이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공급망 강화 초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책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

진법 제정으로 귀결됐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중 공급망 

관리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경제안전보장과 직결되

는 물자 중에서 높은 해외의존도로 말미암아 외부 행위에 

의해 공급망이 단절될 우려가 높은 물자를 ‘특정중요물자’

로 지정해 기업의 협조 아래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

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공급망 강화 대책에 동참하고자 하

는 기업은  ‘공급확보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

에는 생산기반 정비, 공급원의 다양화, 생산기술의 도입·개

발·개량, 사용 합리화, 대체물자의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물자 확보 대책,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자금 규모 및 조달방

법, 대책 관련 정보관리 체제, 해당 품목의 조달·공급·사

용 현황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주무장관은 특정 중요물자

로 지정된 물자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생산, 수입, 

판매, 조달 또는 보관 상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 혹은 보고

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같은 공급망 

관리 정책과 더불어 국제협력 틀 내에서의 한·일 간 공급

망 협력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 미국 바

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정식 출범시킴

으로써 한·일 양국이 IPEF 틀 내에서 공급망 협력을 논

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준 셈이 됐다. 우리 정부는 ‘공급

망·경제복원력 강화(Resilient Economy)’에 참여해 조

기경보시스템 구축·운용, 주요 광물자원의 공급망 조사 

등 유의미한 한·일 공급망 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4가지 기둥

  공급망 강화
• 반도체, 자동차용 축전지 등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 지원
•지원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국내 공급 우선

  기간 인프라의 안전 확보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통신, 에너지, 금융 등 기간 

인프라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사전 검사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기술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대학에 자금 지원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 반출 금지

  특허의 공개 제한
• 군사 목적 전용 가능한 기술은 일정 기간 후에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가 자금 지원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대표산업

브레이킹 강국, 한국

여전히 한국은 브레이킹 강국으로 군림한다. 브레이커 집계 사이트 ‘비보이 랭킹즈’에 따르면 현재 국가 랭킹 1위는 미국, 2위는 한국이다. 개인 

랭킹 1위는 네덜란드의 멘노, 2위는 한국의 윙, 3위는 한국의 홍텐이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열린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이 주최·주관한 ‘브레이킹K 시리즈 1·2차전’을 치른 뒤, 지난해 11월 ‘2021 브레이

킹K 파이널’을 통해 남녀 2명씩 총 4명의 한국 대표선수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다툴 

예정이다. 

브레이킹 한국 대표선수들

<전 세계 비보이 톱3>(2022.7.25. 기준) 국가 순위

단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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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멘노(네덜란드) ❷ 윙(한국) ❸ 홍텐(한국)

❶ 미국 ❷ 한국 ❸ 일본

❶ 몬스터 
비보이즈 
(미국)

❷ 레드불 
비씨 원 올스타즈 

(연합팀)

❸ 진조 크루 
(한국)

김예리(옐)

 • 스트릿우먼파이터(스우파) 

 • 부에노스아이레스 2018 
청소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 브레이킹K 파이널전 1위

전지예(프레시 벨라) 

 • 2018 ‘배틀 인 타오위안 비걸 7  
투 스모크’

 • 2019년 배틀인파리 대회 톱4

김종호(레온)

 • 2013년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  
(Battle of the Year)’ 우승

 • 2019년 대만 ‘비보이 시티 파이널’ 
등에서도 우승

최승빈(헤디)

 •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실용무용예술계열 교수

 • WDG(World Dance Game) 2019 
개인전, 단체전 우승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브레이킹’
K팝, K푸드, K드라마처럼 K를 자랑스럽게 붙일 수 있는 문화가 있다. 바로 브레이킹(비보잉) 문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브레이킹 열풍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다. 세계 4대 비보이 대회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등 비보이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한류문화 성장에 기여했다. 

한국 대표선수

브레이킹의 문화 콘텐츠 성공 사례

한국의 비보이를 새로운 영역으로 창조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창작 뮤지컬이다. 

2005년 초연 이후 롱런하며 2013년 기준 130개국 

2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창작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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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킹이란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브레이킹은 강렬한 힙합 

비트에 맞춰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이는 고난도의 춤이다. 

브레이킹은 DJ들이 힙합 음악 간주에 즐겨 쓰던 ‘브레이

크’ 비트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브레이크댄스’ 혹은 ‘비보잉’으로 불린다. 한국에 비보이 

열풍이 분 것은 2000년을 전후한 시기다. 당시 세계 5대 

비보이 배틀을 석권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브레

이킹 황금기를 이뤘다.

Breaking = B-Boying

• 2005년 초연 이래 130개국 200만 관객 동원(2013년 기준) 
•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2050개 참가작 중 최고의 작품 선정
•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구며 50회 장기 공연
• 뉴욕, 베이징, 상하이, 괌, 에든버러, 오사카, 싱가포르 등 공연
• 2012년 베이징 700석 규모의 상설 전용공연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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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수출기업 성공 사례

을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여기에 산소포화도와 열

분포도까지 감지하는 기능을 추가하며 장

비를 고도화해나가는 중이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에서 2년간 군부대 실증을 통해 이동

형 엑스레이 진단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의

료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야외 진단을 통해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

다. 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로부터 야외 사용이 가능한 허가를 받았고 

‘2022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

신상도 수상했습니다.” 

㈜오톰의 오준호 대표는 이 외에도 실시간 

CT, 초고속전자현미경, 의료폐기물 자동 

포장기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

군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 시장개척단 활용해 

현지 요구 반영한 제품 개발

㈜오톰은 2016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개발이 한창이던 2012년부터 코트라의 시

장개척단을 적극 활용했다. 

“나라별로 엑스레이와 관련한 규제나 환경, 

인식 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엑스레

이를 원하는지 직접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시장개척단을 통해 현지 바이어를 많이 만

나 의견을 들었어요. 개발 후에도 꾸준히 

시장개척단을 통해 영업 및 판매를 하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군부대에서 마인에 큰 관심을 보이

고 있다. 미군은 파병 시 어마어마한 엑스레

이 장비를 동반하는데 귀국할 때는 버리고 

가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하에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니 카

메라 하나만 있으면 되는 ㈜오톰의 제품에 

환호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FDA 승인을 받

았으니 미국 시장에도 본격 진출 예정이다.

“순천향대와 협력해 호흡기 전염병 관련 AI 

연구를 진행해 질병에 관한 예측이 가능한 

첨단장비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일 뿐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전남대와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AI 연구를 진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시장에

서 독보적인 제품의 위치를 다지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오톰의 휴대용 엑스

레이가 의료뿐 아니라 산업계 엑스레이 시

장까지 뻗어나갈 일이 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인증획득 
지원 사업 덕에 수출 부담 덜었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국

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국산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하기 위해 국제 인증서 발급 및 해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해외 인증을 취득하려면 큰 비

용이 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중국 인증이 필요할 

때 이 사업을 알게 돼 큰 도움을 

받았으며 그후로도 해외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산업기술시험

원(KTL) 등 각종 시험인증기관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 덕분에 47개

국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인증

을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수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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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2(왼쪽)와 거리센서 및 LCD 창이 추가된 MINE ALNU.

수출기업 성공 사례

최근 3년간 매출 추이

2020년 2021년 2022년

26
30(예정)

14(코로나)

(단위: 억 원)

35명
(2021년)

47명
(2022년)

직원 수

수출 규모

2020년  17만 달러
2021년   코로나로 인한 해외 전시회 

불참 상황에도   
14만 달러 달성 

2022년  올해 예약 주문 규모  
 25만 달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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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오톰은 저선량 엑

스레이와 엑스레이 관련 제품·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 2011년 창립했다. 산업

용·의료용 엑스레이를 연구-개발-생산하

는 ㈜오톰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였다. 코로나

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려면 엑스레

이 촬영을 통해 환자의 폐 조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선별검사소마다 방사

능 유출을 막아주는 차폐실을 갖출 수는 

없었다. 차폐실이 없어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없거나 차폐실을 찾아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 진단이 늦어지고 코로나가 확산될 수

도 있었다. 이때 ㈜오톰이 개발한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 MINE2(이하 마인)가 그 진

가를 발휘했다. 소형이라 휴대가 간편한 데

다 피폭량이 적어서 별도의 차폐실을 꾸밀 

필요가 없어 코로나 선별검사소에서 마인

피폭 걱정 없는 휴대용 
엑스레이로 세계시장 누빈다

㈜오톰

해외무역 지상중계

㈜오톰은 휴대용 엑스레이(X-ray) 

장비 제조업체다.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어 품질과 

성능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및 

유럽 CE 인증 취득에 이어 최근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도 받아 

미국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오톰의 휴대용 엑스레이는 미국, 유럽뿐 

아니라 의료 현실이 열악한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H i s t o r y
(주)오톰 약사

2011 ㈜HDT 설립

2012 휴대용 치과용 엑스레이,   
 산업용 엑스레이 개발 

2014 벤처기업 인증

2016 해외 진출

2018  MINE2 의료용 엑스레이 시스템 개발

2021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서 획득

2022  신기술(NET) 인증 획득 및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오톰으로 사명 변경오
준

호
 ㈜

오
톰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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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

영국을 중심으로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1600~1800년, 200년간 영국 인구는 111% 증가했

는데 도시 인구 비율이 600%까지 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도시화 물결은 이 시기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각지로 빠르게 확산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맬서스의 덫’은 여전히 

매서웠다. 18세기 유럽에선 자연환경이 인구를 조절

하는 ‘맬서스적 인구조정’이 두 번이나 크게 작동했

다. 1740년대 초와 1770년대에 걸쳐 대규모로 사망

자가 급증하는 ‘인구 청소’가 단행됐다. 첫 번째 맬서

스의 함정 물결이 휩쓴 것은 1740년대였다. 유럽대

륙 전체에서 1739년 대비 1740년에는 사망자가 21% 

늘었고 1742년에는 기록된 사망자 수가 24% 증가해 

정점을 이뤘다. 1735년에 비해선 사망자 수가 43%

나 늘어난 것이다. 사망률이 정점을 이루던 

1740~1742년은 유럽 각지에 전염병이 번진 시기이

기도 하다. 설상가상 서유럽과 북유럽, 중부유럽에

서 흉작이 발생했다. 1693~1694년, 1708~1709년, 

1740~1741년은 대흉작의 해로 기록됐다.

기상재해와 재난도 잇따랐다. 1700년대 초에는 도

처에서 곡물가가 크게 올랐다가 급락하곤 했다. 

한번 폭락한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아 농지의 황

폐화를 가져왔다. 1740년대를 앞두고는 도처에서 

곡물가가 일방적으로 인상됐다. 평균 곡물 가격은 

1738~1740년에 60%나 껑충 뛰었다. 한번 오른 

곡물 가격은 1742년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속됐다. 

몇몇 지역에선 두 배나 오르기도 했다.

곡물가 상승과 인구감소

곡물 가격이 비싸지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

기 영양부족 상태가 야기됐다. 당시 저소득층은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인

구의 절대다수가 굶지 않을 수 없었다. 18세기 중

반 유럽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에선 음식물

과 음료 소비에 드는 비용이 가계 전체수입의 

60~7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같은 곡물가 상승의 여파로 1735~1739년에 비

해 1740~1742년의 사망 증가율도 크게 높아졌다. 

노르웨이 사망자 수가 81.0% 늘어난 것을 비롯해 

핀란드 51.8%, 아일랜드 25.3%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식량부

족의 여파로 사망자 증가율이 당시 러시아와 한창 

전쟁 중이던 스웨덴의 사망자 증가율(22.7%)을 크

게 웃돌기도 했다. 전쟁보다 굶주림이 훨씬 무서운 

재앙이었던 셈이다. 18세기의 두 차례 인구위기에 

대해 역사학자 존 포스트는 “곡물가가 2년 이상 

50% 이상 급등할 경우 사망률과 질병 전염 비율

이 따라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농경사회에서 인류는 굶주림을 피하기 어려웠다. 

농업 생산은 토지개간이나 토지개혁, 영농기술의 

발전 등에도 불구하고 인구보다 훨씬 천천히 늘어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농경사회에 충격이 미

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생존을 위협받고는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빚어진 각종 원자재

가 상승과 식량 수급난, 그리고 급등하는 물가는 

많은 측면에서 과거 인류가 걸어온 질곡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어쩌면 인류는 아직도 ‘맬서스의 

덫’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 <미래의 과밀한 
런던에 대한 맬서스적 
관점>의 일부, 
조지 크룩섕크 作 
(1851,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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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수레바퀴

18세기 곡물가 폭등과 인구변동 사이
인류사가 시작된 이래 1820년까지 세계경제는 큰 변화가 없는, 장기간의 정체 상태였다. 

이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 이는 토머스 맬서스(1766~1834)였다. 

<인구 관련 원칙에 대한 고찰>(1798)에서 맬서스는 19세기까지 1인당 총생산 정체와 

인구 정체라는 두 가지 현상이 공존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맬서스는 농업 생산이란 노동과 토지의 조합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토지는 고

정요소인 까닭에 인구가 증가하면 무조건 1인당 

총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역의 확대 

등으로 생활수준이 ‘일시적’으로 향상되면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곤 했다. 생활의 여유가 아이

를 더 낳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불러왔고, 사망률

을 낮추는 역할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인구는 1인당 총생산을 다시금 생계유지 

수준으로 주저앉혀 결국 사회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렸다. 소위 ‘맬서스의 덫’이 작동했던 것이

다.  그렇더라도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맬서스의 덫에 걸린 시대

실제 18세기는 적잖은 변화, 의미 있는 변신이 일

어난 시기였다. 무엇보다 ‘맬서스의 덫’에도 불구하

고 인구가 적잖이 늘었다. 18세기 100년 동안 유럽 

인구는 9,500만 명에서 1억4,600만 명으로 증가했

다. 세계 인구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1700년 

17~18%에서 1800년에는 20% 내외로 높아졌다.

◀◀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인구론, 2008년 발간본)
◀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Thomas Robert Malthus,  
1766.2.14~ 18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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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정책

#신청대상 #신청서류 #접수 문의

신청 대상은 해외진출 의지와 역량이 있

는 스마트팜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사

업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

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제품 소개자료, 특허·인증·수상 등 

기업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031-341-8322 / 

kasfi_ko@kasfi.or.kr)에서 담당한다. 

신청기간은 해마다 연초에 진행되며, 자

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사전에 반

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지원분야 #콘텐츠 #광고/홍보 #전시회 #특허/인증 #컨설팅

3

분류

콘텐츠

광고/홍보

전시회

특허/인증

컨설팅

지원분야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홍보영상, 카탈로그 등 홍보물 제작 등

•국내외 주요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부스 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등

•해외 광고·홍보 및 마케팅 비용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용 등

•해외 특허 및 상표 출원 비용

•해외 규격 인증 취득 비용 등

•해외진출 관련 조사/일반 컨설팅

•현지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비고

최대 1개 

전시회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스마트팜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진출을 위한 마케팅 자료 현지화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

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

어·투자사·발주처에 스마트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는 디렉토리 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

다. 영문 디렉토리 제작 후 추후 바이어 수요에 

따라 기타 언어로 번역도 제공한다. 제작된 디

렉토리는 전 세계 128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해외진출 스마트팜 기업 대상 

마케팅용 ‘디렉토리 북’ 제작 서비스 

신청기간: 2022년 8월 30일(화)까지  

문     의:  kasfi@kasfi.or.kr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응답하라 무역정책

K농업 경쟁력으로 
해외진출 스마트팜 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사업
스마트팜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이다.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높일 수 있다. 바야흐로 

스마트팜 시대,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K농업의 경쟁력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스마트팜 #스마트팜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업 수요 기반 스마트팜 수출지원 사

업’은 스마트팜 분야 우수 기업에 온라

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1월

까지이며, 사업대상은 해외진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스마트팜 분야 중소중견기

업이다. 운영기관은 코트라와 한국스마

트팜산업협회다. 

1
#지원내용 #1,500만 원 한도 

#5개 분야 마케팅 비용 지원

선정 기업 수는 20개 내외로 기업당 최

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온라인 해외수출 관련 5개 분야의 마케

팅 비용을 지원하는데 총 비용 중 70%

는 국고 지원, 30%는 기업 자부담이다. 

코트라 지원사업을 포함해 정부, 지방자

치단체, 기관, 협회의 지원사업과는 중

복 지원이 불가하다. 20%는 정량평가, 

80%는 정성평가로 이뤄지며 정량에는 

매출, 수출액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해외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있

는 기업 혹은 컨소시엄을 우대한다. 

2

34        /        August  2022



tongsangnews.kr        /        37 

해외시장 정보를 담은 이슈

국내 수출기업들도 급변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SK, LG, 현대 등 

대기업이 RE100에 가입해 재생에너지로의 완전 전환을 선언했다.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이 21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형 RE100(K-RE100)에는 

12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평가하는 기관이 

등장하고 ESG 등급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등 산업생태계가 움직이고 있다. 

탈탄소를 비롯한 환경 이슈가 생존경쟁의 주요 어젠다가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RE100 가입 국내기업 21개로 늘어나

기후클럽

독일의 주도로 기후클럽(Climate Club)도 추진되고 있

다. 기후클럽은 탈탄소 이행을 선도하는 국가 간 공동

체로서,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대응과 탈탄소 과정에서 

선도국들의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클럽 내의 

긴밀한 협력을 표방하고 있다. 기후클럽은 지난 6월 독

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환경 관련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CBAM의 원만한 시

행을 위한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

적으로는 여러 국가의 클럽 참여를 유도해 기후변화 대

응과 경제협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기획하고 

있다. 기후클럽도 주도하는 국가들의 속내를 들여다보

면 선도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세계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지난 5월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

레임워크(IPEF)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미국과 아세안 중심의 역내 국

가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핵심 영역으로 공

정한 무역, 안정적인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구축, 조

세 및 반부패 등 네 가지 필라(pillars)를 제시하고 있

다. 참여국들은 이 네 가지 필라에 대해 선택적으로 참

여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탈탄

소·인프라 구축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서 역내 국가들의 기술협력과 공동의 재원확보, 개발

지원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다만 IPEF라는 다

자간 경제협력체에서 탈탄소를 핵심 영역으로 다룬다

는 것은 탈탄소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이 직면할 수 있

는 무역에서의 불이익에 공동 대응하려는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월 19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에 화상으로 참가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독일이 
G7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클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도 
화상으로 참여해 IPEF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14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기준)

13

349
376

글로벌 기업
RE100 기업 수 추이
(단위: 개)

79
155

264

2016년

국내 
기업 

21

국내 
기업 

10

국내 
기업 

6

36        /        August  2022

글로벌 트렌드 

기후변화가 가져온 국제통상에서의 새로운 흐름
기후변화 이슈는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조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 내에서의 탄소저감 정책뿐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글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사회의 탄소 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

들이고 공동으로 대응해 탈탄소 이행국가들의 실익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의 탄

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독일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클럽

(Climate Club),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도 마찬가지다. 국제사

회에서는 탄소배출이 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

다는 명분으로 탄소와 관련된 새로운 무역장벽과 경제

협력이 서서히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 시기를 내년

으로 잡고 준비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상

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출국도 EU 역내에서 생산할 때와 동등한 수준의 탄

소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유

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EU 이사회의 채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수정 입법안대로 확정될 

경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산업의 상품에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까지 추가된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배출량이 적

용대상이다. 해당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 온실가스 배

출권 시장의 평균 거래가격만큼 비용을 지급하게 할 예

정이다. EU는 국제적인 탄소가격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탄소감축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EU 역내 기업들이 역

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게 하고

자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6월 22일 최종 승인했다. 



외자기업 의존 산업구조에 변화 바람 

체코의 경제정책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집중돼 있

다. 체코는 1998년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했고, 지리적 이점과 낮은 노

동비용, 잘 갖춰진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은 GDP 대비 78%로 주변국 중 

제일 높다. 많은 외국 기업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체코를 생산거점으

로 활용한다. 가령 자동차산업의 경우 체코 GDP의 약 9%를 차지하며 

16만 명을 고용한다. 체코는 2021년 111만1,432대의 차량을 생산했지

만 내수는 20%에 불과하며, 80%는 다른 국가로 수출했다. 

외자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는 취약점

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체코 정부는 혁신기술 육성 등으로 제조업의 발

전 방향을 단순 생산기지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왔다. 이

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변경했으며 연구개발(R&D), 항공, 소프트웨

어 개발, 자율주행 등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스타트업 및 혁신기

술을 가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  

GDP 대비 78%

러·우 사태 이후 경제여건 악화

체코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5.8% 마이너스 성

장을 겪었으나 2021년 3.3%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바로 회

복을 시작했다. 올해는 4.4%의 성장률을 기록(2021년 11월 예

상),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떨쳐낼 것으로 전망됐으나 2022년 

2월 러·우 사태 이후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증

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가능성

이 높다. 이와 같은 전망은 유럽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직결돼 있

다.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투자국인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

망은 4.6%에서 1.6%로 크게 하향 조정됐다. 체코 경제는 즉각적

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U가 추진 중인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 역시 에너지 수입국인 체코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천연가

스 수입의 거의 전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체코의 6월 물가상승률은 17.2%를 기록했다. 1990년대 체제 전

환기 이후 최대 기록이다. 

글로벌 시장의 경제현황과 비즈니스 에티켓

(2020년 기준)

물가상승률  

17.2%
(2022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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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조한 제조업 기반의 나라

지난 20년간 체코는 연평균 3%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했

다. 이는 EU 평균 경제성장률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2000년대 EU 평균의 35%에 불과하던 소득수준이 2021년에

는 70%까지 다가갔다. 오늘날 체코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은 2만6,400달러 수준으로 3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앞

두고 있다. 

체코 경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에 의해 

경제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다. 최대의 투자국은 독일과 네덜란드다. 한국은 3위를 기

록하는데, 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체코를 적극 활용

했기 때문이다. 둘째, 체코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EU 역내 무

역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다. 총 무역 중 80% 이상이 EU 회원

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독일과의 무역은 전체의 

29%에 달한다. 그렇다 보니 체코 경제는 서유럽 경제와 강한 

동조현상을 보인다. 셋째, 체코 경제는 견조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

는 탈제조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었다. 반면에 체코

는 지난 20년간 제조업 비중을 22~24% 수준으로 유지해왔

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체코는 독일 등 서유럽은 물론 한국과 

같은 역외 국가와도 촘촘한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통상 아카데미

제조업 비중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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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z e C h 
R e p u b l i C

체코는 중부유럽의 내륙국으로 유럽 중심부에 있다. 

과거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으나 80여 년의 연합을 청산하고 

1993년 1월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했다. 

이 과정을 ‘벨벳 이혼’이라 부르는데 비폭력 혁명으로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1989년의 벨벳 혁명과 같이 ‘부드러운 벨벳’처럼 

두 국가가 분리했기 때문이다. 

체코는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고, 이후 유럽을 찾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국가로 탈바꿈했다. 

글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중부유럽의 제조업 강국, 체코



현지 인터뷰

이승현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과장

프라하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

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체코 바이어들은 생소한 외국 업체와 처음 접촉을 시

작할 때 한꺼번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보는 것을 

선호한다. 즉 거래 희망 서신, 회사 소개서, 카탈로그, 가격정보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송부한다면 체코 바

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또한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고 하

지 않는 체코 업체 특성이 있어,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선 무료 

샘플을 제공해 한국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CE나 

CNCP(화장품의 경우) 등 품목별 EU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거

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 인증을 사전에 갖

추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

업군을 소개해주세요.

체코 및 유럽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지속되

면서 새로운 성분과 기법으로 혁신제품을 속속 출시

하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디

지털 및 비대면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유

통업체를 통한 진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수한 품질을 바탕

으로 토너, 세럼, 아이크림 등 기초 스킨케어 제품부터 마스크팩

까지 전반적인 인기가 높다. 마스크팩의 경우 매장의 마스크팩 

코너 대부분이 한국 화장품 제품일 정도로 가장 활발하다. 또한 

체코 내 세포라(Sephora), 노티노(Notino) 등 주요 화장품 전문

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K뷰티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다수

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미팅 약속은 사전에, 휴가기간은 피해서

체코는 유연근무가 활발해 출퇴근 시간이 한국처럼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미팅 약속은 최소 2주 전에 오

전 9시~오후 3시 안에 잡는 것이 좋으며, 금요일 오후에는 교외나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가 많아 미팅 약속을 피한다. 여름휴가가 집중

돼 있는 7월 초순~8월 중순에는 미팅 제안을 피하는 것이 좋다.

처음 접촉은 이메일이 유용

체코의 무역업 종사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좋은 편

이지만, 담당자에 따라 영어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

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실수에 따른 오해를 피하기 위

해 처음 접촉 시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통해 교신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다.  

여유를 가지고 친절·솔직하게, 약속은 꼭 지킬 것

현지 바이어들은 너무 빈번한 이메일과 전화 연락에 

대해 대체로 불편하게 여긴다. 약속 이행은 상호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 국내 기업들과 상담한 바이어들이 ‘상담 중 한

국 기업들이 보내주기로 한 자료(카탈로그, 가격정보, 비즈니스 모델 

등)를 전혀 보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종종 호소한다. 

가격 제안은 실제 받을 가격으로 

체코 바이어들은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경

우 바로 상담 진행을 중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협

상을 염두에 둔 가격 제시보다는 실제로 받을 가격을 처음부터 제시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가능한 가격을 제안하라’고 하는 

것은 현지 문화와 맞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비즈니스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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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의 국내 기업 진출, 현지 생산거점으로 활용 

2021년 한국의 대(對)체코 수출은 29억5,000만 달러, 수입은 10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오히려 수출은 증가했다. 체코와의 교

역은 수출이 수입보다 3배 정도 많은 상황이 약 15년간 지속됐다. 이러한 

무역관계는 국내 기업이 체코를 현지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투

자를 했기 때문이다. 체코에는 현재 국내 기업 98개사가 진출해 있다(현지 

신규법인 기준).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1998~2021년, 4년간 한국이 체코에 

행한 누적투자 규모는 31억 달러로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3위다. 자동차산

업은 투자의 65%를 차지한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30여 개 이상의 계열

사, 유관 부품 업체, 타이어 업체 등이 진출했다. 이러한 한국·체코 투자 관

계는 양측의 무역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체코 수출 

중 자동차 부품(MTI 742)의 비중은 38.3%에 달했고, 그 외에 컴퓨터(9.0%), 

산업용 전기기기(5.5%), 반도체(3.5%) 순이다. 최근의 체코에 대한 수출 증가

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주요 수출품목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러시아 제재 이후 대체에너지로 원전 확대 가능성  

향후 체코와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두 가지 협력방향이 제시될 수 있

다. 첫째는 유럽 그린딜의 맥락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U는 탄

소감축방안(Fit for 55)을 입법 중에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EU 회

원국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체코 정

부는 외국 기업에 계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구조의 재편을 꾀

하고 있다. 둘째는 체코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맞춰 경제협력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는 천연가스 수입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내륙국가인 체코로서는 대안이 매우 협소하다. 재생에너

지는 체코 수요의 17.3%를 충족시킬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급구할 수밖에 없고, 기존 원전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한국 기업

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체코는 2022년 하반기에 EU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다. EU 27개국을 

대표해 전체 의제를 제안, 조율할 수 있는 위치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체

코를 대EU 외교·통상 협력을 위한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EU 이사회 의장국

한국의 
대(對)체코 교역 규모

수출 29억5,000만 달러 

수입 10억9,000만 달러 
(2021년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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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60% 이하 중 선택해 적

용하되, 일부 품목은 특정 화학공정 수행 시 원산

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철강·비철금속제품은 4단

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 이하 중 선택해 적용하되, 제81류(기

타 비금속 및 그 제품 등)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  한·아세안 FTA와 일관성을 유

지하되 의류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기준은 완

화돼 있다. 자동차는 대부분 역내가치포함비율 

45% 이상(전기차 40% 이상), 자동차 부품은 4단

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

상 중 선택기준으로,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대부

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섬유·의

류제품은 대부분 2단위(CC)·4단위(CTH) 세번변

경기준을 적용하고, 화학제품은 대부분 4단위

(CTH)·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

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철강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

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해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협정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우리나라 

FTA현황 한눈에 보기’나 ‘우리나라 FTA’에 있는 

서명/타결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방식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는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율증명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모두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1,0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할 수 있다.

 

수출기업의 

발효 예정 FTA 활용 방안

기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

지,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수출품목에 대

한 발효 예정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살펴

보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협정보다 발효 예정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

준이 완화됐다면 충족할 것이고 강화된 기준이라

면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야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출예정국가

의 실행세율과 FTA 특혜세율을 확인해 FTA 활

용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증수출자 요

건이 필요한 협정이므로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신

규 협정에 대한 인증신청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의 담당자라면 스스로 

FTA 협정문을 확인해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지역FTA활

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등에서 진행하는 원산지

관리전담자 교육과정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 

FTA 활용 기업도 반드시 협정문 규정을 전체적으

로 살펴봐야 한다. 협정문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

고 있지만 세부 규정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포

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에 활용하던 협정과, 

신규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서 FTA 발효가 임박해오면 수출입 기업

에서 FTA 발효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

자 신청 및 협정 집행지침 등을 마련해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관세청 및 각 세

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을 위

한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3

ISRAEL & CAMBODIA FTA 발효국 동향과 활용

4

한·캄보디아 FTA 

발효 시 관세철폐율 

한국 

95.6%
캄보디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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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화

물차(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

되고, 건설중장비·기계(15%)는 10년 내 철폐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한·이스라엘 FTA  챕터별 공통 원칙

에 기초한 단순한 원산지 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

장도 가격의 60% 이하 중 선택기준으로, 기계, 전

기·전자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60% 이하 중 선택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섬유·의류제품은 4단위 세

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

의 60% 이하 중 선택해 적용하되, 의류는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또는 다른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원

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화학제품은 대부분의 품

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스

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

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앞서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또한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

면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까지 3개 협정을 활용할 수 있

는 1국 다협정 국가로서 활용 실익이 다양해진다. 

상품양허 

한·이스라엘 FTA에 따라 우리나

라는 95.2%(수입액 기준 99.9%), 

이스라엘은 95.1%(수입액 기준 100%)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한·캄보디아 FTA

에서는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5.6%, 캄보디

아는 93.8%의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되는 주력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에 대한 

FTA AnAlysis

1

한·이스라엘 FTA 

발효 시 관세철폐율

한국 

95.2%
이스라엘 

95.1%

2

우리나라는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해 수출입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캄보디아와의 FTA,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최종 타결·서명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중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의 특징을 비교해 살펴보고, 국내 수출기업의 활용방안을 알아본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신규 발효 예정 FTA 
한·이스라엘 FTA vs 한·캄보디아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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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E 거래상품과 거래방식

LME에서는 알루미늄(합금 2종, 프리미엄 포함), 구리, 아연, 니켈, 납, 주석, 철강(스크랩 

및 철근), 몰리브덴, 코발트, 금, 은 등 14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옵션·스와프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방식은 △링 거래(Ring: 플로어에서 공개호가 방식으로 체결되는 

거래) △전산 거래(LME Select: LME가 운영하는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전화 

거래(Inter-Office Telephone Market) 등으로 나뉜다. 

LMEX란?

LMEX(London Metal Exchange Index)란 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가격을 가중평균해 산출한 것으로, 비철금속 가격 기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

로 활용된다. LMEX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대 초 경기 불황에 의한 비철금속 수요감소

로 하락했으나,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러·우 사태로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

이 높아지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LMEX 가중치 : 알루미늄(42.8%), 구리(31.2%), 납(8.2%), 아연(14.8%), 주석(1.0%), 니켈(2.0%)
※2022년 초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LMEX는 지난 3월 사상 최고치인 5174.30 기록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 및 하락 요인

비철금속의 시세는 다음의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경기 동향  경기가 호황이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고 불황이면 가격이 하락한다.

 산출국의 정치·사회 정세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비철금속은 내전, 파업 

등 해당 국가의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전쟁 및 각국의 비축 상태  비철금속은 중요한 전략물자로서 전쟁 대비 등으로 재고를 확보

하려는 나라가 생길 경우 가격이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환물심리*가 커져 비철금속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다.

*환물심리 : 인플레이션 등으로 화폐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물에 투자하려는 심리

이 외에도 글로벌 비철금속의 소비·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 중

국 내 제조업 경기가 확대되며 비철금속 수요가 커져 글로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이해의 첫걸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격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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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A to Z

런던금속거래소의 모든 것 

LME란?

LME는 1877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140년 역사의 세계 최대 비철금속 거래소로, LME에

서 발표되는 공시 가격은 세계 비철금속 계약 및 파생상품 가격의 기준이 된다. 2012년 홍

콩증권거래소(HKEX)가 14억 파운드(약 2조5,000억 원)에 LME를 인수함으로써 홍콩증

권거래소가 원자재상품을 취급하게 됐고, LME는 최대 금속 소비국인 중국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LME의 역사

영국의 비철금속 거래는 1571년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런던 왕립거래소(The Royal 

Exchange)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런던이 비철금속 거래의 중심지가 되며 19세기 초 수많

은 원자재 무역상, 선박 임차인, 금융인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많은 수의 개별 그룹이 런던 

커피하우스 근처에 거래 공간을 만들며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LME 거래 방식 중 

하나는 링 거래인데, 금속을 파는 상인이 바닥의 톱밥 위에 원(ring)을 그리고 ‘체인지

(change)’를 외치면,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 주변에 모여 입찰가를 제시하던 것에서 

유래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철금속업계 동향에 관한 뉴스를 다룰 때면 어김없이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가 등장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LME의 등장이 더욱 빈번해졌다. 

LME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철금속 거래소가 

됐는지 살펴보고, 비철금속지수인 LMEX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알아본다. 

자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1966년(자료: 파이낸셜 타임스) 2022년(자료: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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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등 18개국 장관급 회의 

“공급망 다변화 증진, 안전성 확보 협력”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7월 20일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

의를 열고 투명성·다변화·안전성·지속가능

성 등 공급망 협력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같은 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2 공급망 장관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

이 채택됐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일본, EU,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DR

콩고 등 18개국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해 10월 이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

의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글로벌 공급

망 회복 정상회의의 후속 성격으로 마련됐다.

러시아, 비우호국 목록 확대 

그리스, 덴마크 등 5개국 추가

러시아는 7월 22일 정부령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 및 법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

을 하는 국가들의 목록을 보충했다”면서 그리

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

아 등을 비우호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러

시아 내에서 해당 외국 공관들이 채용할 수 있

는 현지인 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포

함한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7일 정부

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

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비우호국 

목록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중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중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산 전기강판

에 부과한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7월 

22일 발표했다. 적용된 관세율은 한국산 

37.3%, 일본산 39∼45.7%, EU산 46.3%다. 

중국은 2016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뒤 기한

(5년)이 만료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새로

운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중국 바오산(寶

山)강철과 베이징 서우두(首都)강철(서우강) 

측은 관세가 종료되면 덤핑이 더욱 심해지고 

중국 철강산업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

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

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소

재 등에 폭넓게 쓰여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 소

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 문화산업 교역증대 방침 

미국 및 eU 시장 내 투자 확대

중국이 7월 21일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하고 영

화 및 TV 등 문화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유럽

연합(EU), 미국 등과의 관련 분야 교역 촉진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문화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확

대하고, 특히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육

성, 현지 시장 표준 및 문화적 니즈 충족, 특정 

타깃을 겨냥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혁신에 초

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미국 및 EU 등 선진

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사업 영향권 내 

국가를 비롯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회원국 및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서도 문화산업 수출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표결 확정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7월 12일 삼림

벌채와 관련된 상품의 역내시장 유입 차단을 

위한 ‘삼림 공급망실사 규정(안)’을 확정했다. 

산지에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에도 

법안을 적용해야 하며, 삼림벌채와 연관된 금

융 거래 또는 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도 법

안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정안은 9월 중

순 본회의 투표를 거친 후, 내부 기관 간 협상

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삼림협회

(EUSTAFOR)는 삼림 공급망실사가 모든 인

간의 삼림활동을 삼림벌채로 간주할 가능성

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중국과 관계회복 추진 

2023년 eU와 무역협정 체결 목표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최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들어선 호주 노동당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패

럴 장관은 이번 정부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

국과의 관계회복을 원하며, 통상장관으로서 

관계회복을 저해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

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

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럴 장관은 중국이 다

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원할 경우 기쁘게 논

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은 규

정 중심의 시스템을 준수하므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경우 WTO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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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뉴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협의체 제안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중·한 

양국은 중요한 무역동반자”라며 우호와 협력을 강조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월 21일 한중 무역의 성장 배경과 한중 자유무역협

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소개해 달라는 중국 기자의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수 대변인은 “양국은 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결하

고 FTA를 순조롭게 실시하며 산업단지 공동건설 협력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이고 원활한 산업망과 공급망 체계를 형성했다”며 “올해 초 발

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심

화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August
news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한국 등 동맹과 

공급망 안보 구축해야”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비

슷하게 생각하는 국가들과 협업해 신뢰할 만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

다. 한국은 여기에서 특히 배터리, 반도체와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7월 18일 미국 샌프란

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경제적·기술적 유

대를 강화하기’ 행사에서 최근 전 세계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공급

망 차질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미 FTA 10주년

을 맞아 이 무역협정이 양국 경제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FTA의 앞날

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커틀러 전 부대표는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다. 그는 미국의 공급망 문제를 완화할 방안으로 리쇼어링, 재고 

확충 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이나 호주처럼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협력

국과 ‘공급망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행사에 참석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중국, 미국의 

반도체 협의체 견제 속 

   “중·한, 중요한 무역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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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수소산업 협력 세미나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문재도, H2KOREA)와 주한 영국대사관은 지난 7월 5일 ‘한·영 수소산

업 협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 2021년 11월 수소 협력 사

업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공동 주관해 개최한 첫 번째 행사다. 수

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국 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양국의 기업별 

사업추진 현황, 비전 등을 교류하고 수소 밸류체인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수소트램 등 활용분야와 수소 생산·공급 분야 비전 등 국내 기업별 수

소 프로젝트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 포럼

코트라는 최근 러·우 사태와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심화하는 글로

벌 공급망 어려움 속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과 새로운 해법 모색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

로운 트렌드와 기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공급망 분야의 전문가들

이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트렌드, 공급망 위기에 따른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망 및 시사점,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미국의 반도체산업 공급망 재

편, 유럽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자재 수요 동향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유튜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Seminar>

유튜브 <코트라 비즈니스>

글로벌 공급망 어려움 속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이 궁금하다면?

한·영 양국의 수소 밸류체인 협력방안이 궁금하다면?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2022. 7) 및 
주요 정책방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와 기시다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의석

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헌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보다 

앞선 6월 7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처음

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경제재정운영

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을 각의결정

했다. 이번 방침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있으나 아

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기시

다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보고서로 읽는 통상의 세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화 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이 내년 초에는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

화 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

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무역수지 적자, 경

제성장률 둔화는 향후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내년 초

부터 완화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게재

48        /        August  2022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가 지난 6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

렸다.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관련 업계 관

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해법을 논의했다. 새 정부 에

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으로 △원전의 수출 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등을 꼽았다.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 가능한 농식품시스템 구축 국제 심포지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에서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5일 한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공동으로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 가능한 

농식품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국내외 정책·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뉴질랜드 

등 농·축산업계 민관 전문가, FAO,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가 참석해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방안, 협력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대외협력 방향’ 세미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는 주요국들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 

기반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은 지난 7월 21일 열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대외협력 방향’ 세미나에서 ‘평

화·번영의 포용적 연대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태 전략 방향과 추진원칙, 목적, 공간적 

범위 등을 발표했다. KIEP은 한국판 인태 전략 구상의 공간적 범위로 ‘W-커브’를 제시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견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 한국이 국

제사회에서 위상을 창출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유튜브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해법이 궁금하다면?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국내외 협력방안이 궁금하다면?

한국판 인태 전략이 궁금하다면?

통상백과



17개	협정	57개국	발효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발효

10 한·호주 FTA 2014년

11  한·캐나다 FTA 2015년

12 한·중국 FTA 2015년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중

13 한·뉴질랜드 FTA 2015년

14 한·베트남 FTA 2015년

15 한·콜롬비아 FTA 2016년

16 한·중미 FTA 2019~2021년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17 한·영국 FTA 2021년

1  한·칠레 FTA 2004년	 	

	 개선	협상	중

2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  한·EFTA FTA 2006년

4  한·ASEAN FTA 2007년	 	

	 추가	자유화	협상	중

5  한·인도 CEPA 2010년	 	

	 개선	협상	중

6  한·EU FTA 2011년

7  한·페루 FTA 2011년

8  한·미국 FTA 2012년	최초

9  한·터키 FTA 2013년

서명·타결

1  RCEP

2  한·인도네시아 CEPA

3  한·이스라엘 FTA

4  한·캄보디아 FTA

협상 진행

1  한·중·일 FTA

2  한·MERCOSUR TA

3  한·필리핀 FTA

4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5  한·말레이시아 FTA

6  한·에콰도르 SECA

7  한·우즈베키스탄 FTA

fta.go.kr

unipass.customs.go.kr

tradenavi.or.kr

okfta.kita.net

customs.go.kr

exportcenter.go.kr

한눈에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

표	3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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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발효 시기 / GDP 대비(%)FTA 
한눈에

우리나라 경제영토(FTA 발효 18개 협정)
*58개국

경제영토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전 세계 GDP 대비

85%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2021년

유럽연합(EU)

미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유럽자유무역연합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일본

페루

칠레

호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한국

중미

중국

0.84%
튀르키예 2013년

17.99%
유럽연합(EU) 2011년

3.10%
인도 2010년

3.5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007년

싱가포르, 베트남 협정 포함

17.76%
중국 2015년

1.70%
호주 2014년

0.26%
뉴질랜드 2015년

2.12%
캐나다 2015년

3.56%
영국 2021년

1.92%
한국

24.16%
미국 2012년

0.32%
콜롬비아 2016년

0.24%
페루 2011년

0.35%
칠레 2004년

1.35%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6년

0.20%
중미 2019~2021년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2019)
엘살바도르(2020), 파나마(2021)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fta.go.kr tradenavi.or.kr 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okfta.kita.net exportcenter.go.kr

바로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2022년

30.52%

표 3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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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 독자의견

August.  2022

월간 <통상> 모의고사 

월간 <통상>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가벼운 마

음으로 풀 수 있는 통상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

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100점의 즐거움을 누려

볼까요? 100점 맞고 상품도 챙기세요.

소통 마당

월간 <통상>은 웹진(tongsangnews.kr), 

뉴스레터와 카카오톡 채널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모의고사 응모, 구독신청, 주소변경은 

웹진으로 보내주세요. 

매월 독자의견 5분, 모의고사 정답자 15분, 

뉴스레터 신규 신청자 5분 등 총 25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물은 익월 10일경 발송, 개별 통지)

문의 : 02-360-4816, 
                sh961443@hankyung.com

 조◯현(6499)

매호 ‘판례로 보는 통상’ 칼럼을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과분쟁 사례를 

통해 국제무역에서 위생검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철저한 위생검역이야말로 국가 

무역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임(7498)

매호 ‘역사의 수레바퀴’ 칼럼을 

관심 깊게 읽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과거사를 주제로 지금의 다양한 

경제변화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사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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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공공조달규정(IPI) 최종 승인, 

8월 말 발효 전망

EU 재무장관이사회는 6월 17일 국제 공공조

달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공공조달

규정(IPI)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공조달규

정은 EU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

는 제3국 소속 기업에 EU 조달시장 접근을 제

한하거나 불이익을 줌으로써 해당국에 상호

주의에 근거, EU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조달

시장 접근을 허용토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IPI는 향후 중국 등의 조달시장 개방 압박 수단

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6월 24일 공공조

달규정을 관보에 게재했고 이후 60일이 지나

면 발효할 예정이다. 

미국 ‘신장산 수입금지법’ 시행, 

세계 공급망 위기 심화 우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장) 상품과 신

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

칙상 금지하는 미국 법률이 6월 21일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은 신

장에서 제조된 완제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서 신장의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

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신장산 

원료를 쓰되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위구

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

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미국 

국경에서 제품이 압수된 기업은 30일 이내 자

사의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

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유럽의회, EU-ETs, CBAM, 사회기후기금 

본회의 승인

유럽의회는 6월 23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탄소국

경조정제도(CBAM), 사회기후기금 등 세 가지

가 상호 연결된 Fit for 55 핵심법안에 대한 의

회 입장을 확정했다. 표결 결과는 △EU-ETS 

찬성 439표, 반대 157표, 기권 32표 △CBAM 

찬성 450표, 반대 115표, 기권 55표 △사회기

후기금 찬성 479표, 반대 103표, 기권 28표다. 

이 세 개 법안은 국민당그룹(EPP)이 2주 전 표

결에서 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표

함에 따라 사회당과 녹색당이 반발, 법안 전

체를 부결시킨 바 있으며 이후 2주 만에 각 정

파 간 합의에 이르러 이날 표결에서 최종 승인

이 확정됐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EU 합의 불발, 

내년 시행 목표 ‘빨간불’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

하는 세계적 조세개혁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

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년 도입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

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7개국의 동

의를 얻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정하는 최저법인세 합의안을 발

표한 데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해왔다. 그러나 6월 17일 EU 재무장관들은 룩

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법인세

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헝가리의 막판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 합의 불발로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애초 목표로 했던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유럽의회, 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분류 

반대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와 경제위원회

(ECON)는 6월 14일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EU 집행위의 이행입법에 대

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지

난 2월 초 EU의 친환경 산업분류인 ‘택소노미

(taxonomy)’ 규정의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조건하에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토록 제안한 바 있다. 유럽의회 두 상임위

원회는 현행 EU법 체제하에서 가스와 원자력

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집행위 

이행입법의 부결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 

향후 결의안 표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집

행위의 이행입법은 좌초될 전망이다. 

영국·싱가포르, 기술 및 디지털 무역 관계 

심화 위한 디지털경제협정(dEA) 발효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UKSDEA)이 

6월 14일 발효됐다. 지난 2월 25일 동 협정 체결 

이후 4개월간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가 완료됐다. UKSDEA 조항은 양국의 기

존 자유무역협정(UKSFTA)의 일부로 통합돼 

분쟁 해결, 향후 개정 및 종료 등에 UKSFTA 프

레임워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해 훨씬 실질적인 내

용으로 대체된 UKSDEA는 아시아와 유럽 국

가 간 최초의 디지털경제협정이다. 동 협정은 

연결성이 더욱 심화되는 디지털 세계에서 탄

탄한 협력과 미래 지향적인 무역정책이 혁신

을 제고하는 방식을 다른 국가들에게 보여주

는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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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뉴스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

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

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뜻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5

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규제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3,966건에 달

했다.

 JULY
news

WTO MC12 종료, 

MC13 개최지 

카메룬 또는 UAE 예정

6월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

료회의(MC12)가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하며 폐막했다. 이번 WTO 

MC12는 당초 15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막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펼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늦게 마무리됐다.

이번 MC12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수산보조금, 디지털 전송물 

관세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막을 내렸다. 제13차 각료회

의(MC13)는 카메룬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최 제안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MC13은 이르면 2023년 후반기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보다 

더 빨리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 WTO는 MC12 결과를 발표하는 성

명서를 통해 MC13의 개최지와 개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이사

회에 협의를 요청해두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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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수레바퀴 역사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

투자와 투기의 혼란 속 
한없이 부풀어올랐던 거품경제의 역사 
튤립 광풍부터 암호화폐까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힘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을 거듭한다. 

그리고 한없이 부풀어올랐던 ‘거품’은 당대인의 삶은 물론 경제사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세기의 천재 아이작 뉴턴으로 하여금 “천체의 움직임까지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게 했던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17세기 후반 에스파냐와의 전쟁 등으로 국채가 급

속하게 늘면서 영국 정부는 1711년 남해회사를 설

립했다. 회사가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정부가 남

아메리카 지역의 무역독점권을 회사에 부여한 것

이다. 남해회사는 1720년 초반 당시 3,000만 파운

드에 해당하는 국가 전체 채무를 인수한다는 계

획을 발표했다. 남해회사의 사업계획에 영국 사회

의 관심이 쏠리면서 1720년 영국은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 남해회사 주가는 단기간에 10배 이상 

올랐다. 남해회사 뒤를 이어 수많은 주식회사가 

난립했고, 투기 열풍이 전국에 확산됐다.

위험을 인식한 영국 정부는 1720년 ‘거품법(Bubble 

Act)’을 제정해 민간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투기를 선동한 

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

할 때 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거품이 가득 낀 남해회사 주가가 폭

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수많은 투자자

가 파산했고, 영국의 주식시장은 혼란에 휩싸

였다. 남해회사 파산을 계기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 주식

회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경계심도 커졌다. 

결국, 영국 경제는 이후 100년 이상 주식회사를 현

실적 제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해회사 파산 충격

으로 영국 경제 성장과 산업혁명은 적어도 거품법

이 폐지되는 1825년까지는 주식회사라는 근대적인 

기업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진행돼야 했

다. 이에 대해 영국의 역사학자 존 카스웰은 거품법

이 영국에서 상업혁명의 출현을 40~50년가량 지

체시켰다고 평가했다.

거품 속 백만장자의 탄생

투기와 광풍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은 영국 사회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

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름만 ‘남해 버블’이 

아니라 ‘미시시피 버블’로 달랐을 뿐이다. 스코틀랜

드 출신 존 로는 프랑스 루이15세의 섭정 오를레앙

공에게 접근해 1718년 600만 리브르의 자본으로 

프랑스 중앙은행 격인 왕실은행(Banque Royale)

을 세웠다. 1719년에는 미국, 인도, 중국에서 무역

을 독점하는 서방회사(Compagnie d'Occident, 

나중에 미시시피 회사가 됨)를 설립했다. 서방회

사와 왕실은행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국채 인

수 대가로 지불할 계획이었다. 국가의 채권자가 주

주가 되고 부채는 감소하도록 해서 프랑스 왕실의 

재정수요를 충족하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금

융기법’이었다. 서방회사는 루이지애나 및 서인도

제도와의 교역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구상대로 

화폐주조권과 조세청부권을 부여하면서 날개를 

달아줬다. 주당 500리브르인 서방회사의 주가는 

투자 광풍이 일면서 1720년 2월에 1만5,000리브

르까지 치솟았다. 조직적으로 투기를 자극하고 고

배당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뛰었다. ‘백만장

자’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했고,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사들였다. 서방회사는 오늘날 루

이지애나 등 미국 8개 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업

권과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지역 토지

는 당시 프랑스 내 토지처럼 부가가치가 크지 않았

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늪지대였던 탓에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고, 

기대하던 엄청난 규모의 광맥도 발견되지 않았다. 

식민지 소유권은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약속

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창출

해내지 못했다. 

존 로는 화폐의 본질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공공

의 신뢰라고 믿었고, 프랑스 절대왕정이 그러한 절

대적 신뢰를 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방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존 로와 왕실은행은 화폐 

발행을 통해 서방회사 주가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엔 무너졌다. 1720년 10월 1만8,000파운드까

지 오른 주가는 순식간에 40파운드 수준으로 떨

어졌다. 프랑스 국민에겐 엄청난 투자손실을, 정부

에는 막대한 부채를 남긴 채 은행과 회사 모두 문

을 닫았다. 존 로의 무모한 시도 덕에 프랑스인들

도 지폐와 주식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됐다. 

거품법이 영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듯, 존 로

의 도박은 프랑스가 은행업과 주식시장 발전에서 

이웃 유럽 국가보다 뒤처지는 원인이 됐다.  

▲ 존 로가 더욱 어렵게 
만든 프랑스 왕실의 
재정문제는 결국 
프랑스혁명의 전주곡 
역할을 했다. 이후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프랑스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 <남해거품, 1720년 
‘체인지 앨리’의 풍경>
1847년, 에드워드 와드 作.
1720년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금융거품의 현장을 묘사한 
작품.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주식을 사기 
위해, 또는 남해회사 주식의 
전망에 대한 풍문을 듣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프랑스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했던 존 로(1729년)

 진◯연(7985)

부담 없이 유익한 읽을거리를 

접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7월의 글로벌 통상뉴스를 

읽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유럽의회에서 가스 및 

원자력의 친환경 산업 분류 

반대결의안을 채택했군요. 

 강◯숙(8007)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기사는 매우 시의적절해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하반기 수출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정책

#경비 지원범위

서비스 BM 해외진출 용도에 한해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컨설팅 부문에서는 계약

서 검토 및 작성, 분쟁 대응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해외사업

제안서 작성 등의 진출전략, 홍보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PR분야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현지화 기반 조성 부문에서는 콘텐츠 제작, 번역/더빙, 솔루션 

사용, 법인 설립 및 조사비용, 인증비,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등록비용 등이 지원

된다. 홍보 부문에 있어서는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나 앱 제작, 홍보물 제작, 해외

전시회 참가비 등이 지원되고 기타 출장지원이나 해외 마케팅에 수반되는 직접비

용도 해당된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무역투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이메일(service_bm@kotra.

or.kr)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이메일 

접수 후 전화(02-3460-7611) 확인 필수

이며, 신청서 내 ‘신청분야, 해외진출 방

식, 지원단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올해 신청기간은 지난 1분기에 종료돼 내

년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5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1차 서류심사 40점, 2차 발

표심사 60점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평가지표는 서비스, 적합도(데뷔·유망·

리딩 기업별 지원사항과 사업계획 적합

도 판단), 노력도, 가점 등의 항목으로 

나뉜다. 발표심사 평가지표는 혁신성, 

참여목적, 사용계획, 기대효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 선정 이후 지원사

업 참가 포기 시 차순위 기업이 선정된

다.  

문의처: KOTRA 서비스소비재실 

              ☎ 02-3460-7611/7613

6

tongsangnews.kr        /        35 

선정평가표

구분

<1차>
서류심사
(40점)

<2차>
발표심사
(60점)

평가지표 평가항목 (기준자료)

서비스

노력도

서비스 내용 전달 (사업계획서 내 해외진출 서비스 상세 설명)

제출서류 양식 준수

적합도

가점

혁신성

참여목적

사용계획

기대효과

(데뷔기업) 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조사 노력도
(유망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서비스 현지화 노력도
(리딩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기존 성과 및 향후 계획
※ 데뷔·유망·리딩 기업별 지원사항과 사업계획 적합도 판단

무체물수출 확인증(무역협회)

현실경제에 접목 가능한 유망 서비스인가?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 목적이 부합하는가?

해외 마케팅비 사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단계별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배점

10

10

20

5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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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2022년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서비스 기

업에게 컨설팅, 온디맨드 서비스, 현지

화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모집규

모는 40개사로 산업재산권, 서비스 플

랫폼, 콘텐츠, 에듀테크, 융복합 서비스 

분야가 대상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희망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①(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수출(프랜차이즈, 캐릭터) ②(서비스 플

랫폼) 제품 및 서비스 해외수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B2B, B2C 플랫폼 기업 ③(콘텐

츠)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해외수출 ④(에듀테크)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

한 비대면 교육서비스 ⑤(유망서비스) 해외진출 경쟁력을 갖춘 유망 서비스 기업이

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휴업 및 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동 지원사업 3년 차(회) 참가기업(최대 3회까지 참

여 가능)이다. 

2

#지원내용 및 지원단계

지원내용은 사업비 4,800만 원(국고보

조금 3,500만 원+기업분담금 1,300만 

원)이며,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계는 

데뷔기업, 유망기업, 리딩기업으로 나뉘

며 지원 대상과 목표가 세분화된다. 

3

‘혁신서비스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이 ‘2022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BM)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선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정착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단계, 선정평가 등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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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뷔기업

3
리딩기업

2
유망기업

해외진출 경험부족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이 필요한 데뷔기업

홍보마케팅 집중 지원을 통해 
서비스 수출이 기대되는 기업

서비스 현지화 및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유망기업

▶▶▶

▶▶▶

▶▶▶

•파트너십 계약
•현지법인 설립 및 사무소 개설

•서비스 공급 계약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계약 •서비스 연계 상품수출 계약

데뷔기업, 리딩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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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일 사과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

일본, 판결에 불복 및 상소

2002. 3 2003. 72002. 6 2003. 8 2003. 12

미국 vs. 일본 사과검역 
분쟁(DS245)1)

미국, 일본을 WTO에 제소 WTO 패널심, 일본 패소 일본, 상소심 최종 패소 

자료: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김승호, 법영사),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휴먼컬처아리랑) 및 인터넷 자료.

생활 속 국제 통상 판례 이야기

판결에서는 WTO SPS에서의 과학적 증거

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만을 

의미하며 그 외의 증거는 모두 인정되지 않

고, 여기서 ‘증거’라 함은 ‘충분히 실질적이지 

않은 정보’나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해석했다. 그만큼 검역방식 적용

에서 과학적 증거의 필요성과 정확성, 둘 모두

의 중요도를 동시에 확인해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일본의 화상병균 전염경로와 관련된 주

장은 위험성도 적고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따라

서 일본이 내건 9개 조건, 특히 ③ ④ 등은 실재적 위험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앞선 쟁점 패소에도 불구, 자신들의 검역방식이 

WTO SPS상 ‘잠정조치’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잠정조치 역시 ‘관련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에 한해 취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미 많

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고 있기에 ‘잠정조치’로서의 일본 검

역방식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냈다.

팬데믹 시대, 과학적 위생검역의 중요성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이어 원숭이두창까지 확실히 질병에 성역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각국의 검역 강화는 충분히 예상 가

능한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검역 강화 자체를 막

는 것보다 그 과학성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미·일 사과분쟁이 주는 교훈은 남다르다. 엄격한 검역을 

통한 자국 농업생태계의 보호는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 정당

한 검역을 찾는 일에 과학은 문제가 아닌 해답을 제시해야 빛

난다. 뉴턴도 사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만유인

력이라는 과학적 ‘해답’을 찾아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  DS245: Japan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W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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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위생검역의 중요성 알려준 미·일 사과분쟁
프랑스 화가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는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세잔의 사과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세 개의 사과로 꼽았다.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마녀의 독사과나 스티브 잡스의 애플(Apple) 등으로도 친숙한 과일이 

치열한 국제사회의 무역경쟁 속에서 통상분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이 있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화상병(火傷病, fire blight)은 식물병으로 에르위니아 아밀

로보라(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으로 인해 발생한

다. 북미·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일본 등에서 발

생해 배·사과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살구, 딸기, 장

미 등도 이 병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일단 감염되면 열매, 꽃, 

잎, 가지 가릴 것 없이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고 점

차 시들어 죽는 것이 증상이다. 이런 모습이 말 그대로 불에 

그슬린 것 같아서 화상병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본은 1950년에 이미 식물방역법을 제정, 사과나무 등 숙

주식물 15종과 그 과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었다. 2002년의 

사과분쟁을 통해 미국에 제소당한 일본은 미국에서의 사과 

수입에 대해 다음의 9가지 조건을 정해두고 있었다. 우선 ①

미국 농무부(USDA)가 지정한 무병충 과수원에서 생산돼야 

하며 ②과수원에 화상병 감염 식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③무병충 과수원이 500m 완충지역으로 둘러싸인 상황에

서 ④과수원 사이 완충지대는 연 3회 이상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폭풍 후에는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⑤수확된 사과는 

하수슬러지 탈수에 1분 이상 적셔 표면을 소독하고 ⑥추수 

컨테이너는 염소 소독이 필요하다. ⑦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별도로 곡물 농약처리를 한다. ⑧미국의 식물 보호 공무원

이 과실에 검역 해충이 없고 염소 소독을 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선언해야만 하며 ⑨미국 공무원이 필요한 보증

서를 발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염소 소독과 과수원 지정이 

적절하게 됐다는 점을 이번에는 일본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

판례로 보는 통상

독과 포장 시설을 검사한다. 이 같은 엄격한 

조건들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 SPS* 위반으로 2002년 3월 제소하

기에 이른다.

정당한 검역에는 

정확한 과학이 필수

일본은 화상병균 전염경로 위험을 이유로 

증상 없는 사과의 수입까지도 금지하고 있었

기에 미국은 이러한 검역방식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과학적 증

거들을 통해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사과가 화상병균의 전염경로가 될 수 없음

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20        /        JULY  202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SPS Agreement;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TO 회원국 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월간 <통상> 모의고사 OMR

1 2 3 41

1 2 3 42

1 2 3 43

1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4월 미국 싱크탱

크 연설에서 언급한 말로 우호적인 국가들과 교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리쇼어링    ②오프쇼어링 

    ③니어쇼어링  ④프렌드쇼어링

2 2021년 10월부터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담당 내각

부 특명담당 대신’을 맡고 있으며 현재 기시다 내각

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사실상 주

도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고바야시 다카유키     ②스즈키 슌이치     

    ③사이토 데쓰오     ④가네코 겐지로

3 중부유럽의 제조업 강국으로 과거에는 체코슬로

바키아였으나 80여 년의 연합을 청산하고 1993년 

1월 슬로바키아공화국과 분리 독립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①루마니아    ②크로아티아    ③체코    ④세르비아



통상 이야기로 여러분과 
통하는 세상을 엽니다

뉴스보다 쉽고 재미있는

통상교섭본부 SNS 채널도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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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아카데미

중부유럽의 제조업 강국, 
체코

글로벌 톡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책

숨고 가이드

중앙관세분석소 
임근식 관세분석 전문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의 지각변동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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